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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시, 중구 연오랑 등대 친수보행로 개방

 - 연안여객터미널 주변 역무선 방파제 상부를 친수 보행로로 확장 -

인천광역시(시장 유정복)가 중구 연오랑 등대 친수보행로를 시민들에

게 개방했다.

중구 연오랑 등대 친수 보행로 조성사업은 연안여객터미널 주변 역무

선 방파제 상부에 친수 보행로를 확장·설치해, 인천 앞바다 및 입출

항 선박, 인천대교 등 해양 경관을 개방감 있게 즐길 수 있도록 하는 

사업으로 지난해 12월 착공했다.

약 9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기존 연오랑 등대를 방파제 상부와 데크

로드를 연결해, 시민들이 탁 트인 바다를 안전하게 볼 수 있는 길이 

294m, 폭 6m의 친수 보행로를 조성했다.

윤현모 인천시 해양항공국장은 “인천의 상징인 바다를 이동·경험·

친수공간으로 많은 시민이 보다 더 편리하고 가깝게 즐길 수 있도록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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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겠다”고 말했다.

한편, 인천시는 시민이 인천 앞바다를 더 가깝게 감상하면서 여가를 

즐길 수 있는 친수공간 조성을 위해 해안선을 따라 둘레길을 잇는 친

수형 탐방로(둘레길, 자전거길 등)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, 내년

에는 선재도~드무리 해안길, 십리포 해안길, 장경리~농어바위 해안길 

사업이 완료돼 시민들에게 개방될 예정이다.

<공사 전·후 사진>


